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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이

자충수가 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극단적인 기후

사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

사회경제적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여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사회, 생태계 및

인프라에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신속한 탈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향후 10년간 취할 선택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수준의 공동

기후공약으로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 시 아 태 평 양 국 가 들 은 함 께 노 력 하 여 글 로 벌

수준에서의 대응을 이끌어 나가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지역적 우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전환을 주도하려면, 지역 사회가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역량과 준비, 회복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인류는 창의력과 결단력을 발휘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장 시급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탈탄소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순환성, 생물다양성,

인공지능, 로봇공학, 디지털 제조,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린칼라 인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실제로 딜로이트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의 80%가 이미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40% 이상이 현재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탈탄소화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행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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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경제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잘 적응하고

전환에 기여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별 행동 뿐

아니라 공동 행동에 나서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협력만이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본 보고서는 그린칼라 인력에 대한 정책 의제를 제시

한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 정부가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회복력을 높이고 공정한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자 한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1억 8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앞으로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세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낭비할 시간은 없다.

Will Symons  

Sustainability & Climate  

Leader, Deloitte Asia Pacific

Dr. PradeepPhilip

Lead Partner

Deloitte Acces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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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녹색 혁신과 탈탄소화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매우 큰 피해를 볼 것이다.

• 근로자는 탄소중립 전환의 기반을 이룬다. 정책 결정자

가 인력의 개발과 회복탄력성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막대한 손실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는 전환

은 불평등을 고착 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기온은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1 기후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고통스러운 상업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기후변화 자체에 매우 취약할

뿐더러 탈탄소화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중 위험에 처해 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43%가 농업, 전통 에너지산업, 제조업, 수송업, 건설업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올해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약 절반의

기여도를,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5분의 1의 기여도

를 차지할 전망이다.2 하지만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속한 탈탄소화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탈탄소화 전환이 모든 지역과 공동

체에 공평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분배와 성장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둘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1억 8,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딜로이트가 앞서 발표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기후 행동을 가속

화하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끌어올리고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풍부한 자연, 인간 및 기술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해법을

구축 및 확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산업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에너지, 제조, 식량, 토지 사용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미래 저탄소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탈탄소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2070년까지 아시아 지역 경제 규모를

47조 달러 더 늘리고, 2050년까지 1억 8,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4

그린칼라 직능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후 탄력적 성장

과 공동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면하려면, 전환을 주도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 교육 및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환이 진행

됨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이 적시에 가능

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형 그린칼라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면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변화

에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향상하며, 고부가가치 고용 경로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보편적 사회보장 시스템과 직능 강화는 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사람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는 전환은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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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라 인력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녹색 직능(Green Skills) 정책의 준비 상태는 천차만별

이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탈탄소화 공약의 이행을 가속화

하면서 새로운 그린칼라 인력이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인재가 풍부

하며 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동 기후

공약으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5

그린칼라 인력 정책의 준비 상태 또한 천차만별이고, 일부

지역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와 공정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부의 수준과 경제적

성숙도, 개발 수준과 사회적 진보 수준이 각기 다른 만큼,

모든 국가가 서로 다른 출발점과 고유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범산업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번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그린칼라 인력 정책 의제를 제시

하여, 의사결정자들이 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경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보장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린칼라 인력 개발을 위해 실행중인 녹색

직능 이니셔티브 사례들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지구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의 힘을 보여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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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심찬 중간 목표 설정

명확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면 강건하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기업 그리고 개개인은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조율된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정책 설계

산업 부문들이 전환함에 따라 부문 간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전력 및 수소와 같은 특정 부문의 탈탄소화는 여타

부문의 탈탄소화의 근간이 된다. 정부는 생태계의 설계자로서

체계적인 대응을 조직하고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는 영역에

그린칼라 인재를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2/

3/

그린칼라
인력정책의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전환은 지역과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양질의 직무와 실현 가능하고 만족감을 주는 일자리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정책은 임금, 근로조건,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고용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적응형 직능과 교육 파이프라인 보장

넷제로에 도달하려면 능동적인 직능 개발 접근법이 필요

하다. 정책 결정자들은 기업, 교육 및 직업 훈련 업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직능을 개발해야 한다.

직능이 필요한 부문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정책 설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독특한 노동력 시장은 차별화된

공공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 노동 이동성 정책이 공정성

을 높이고 확장하는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4/

5/

09

정의:

녹색 직능(green skill) -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행동 및 역량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여기서 환경 문제란 단순히 탄소중립 목표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연 및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탈탄소화, 폐기물 및 오염 감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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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oward net zero in Asia Pacific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근로인력 중 43%는

기후변화와 경제 전환의

영향에 노출된 산업 부문

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아시아태평양각국이

탈탄소화를가속화하고

모두에게이익이되는전환을

이룬다면,

취약산업에종사하는

근로자비율

아시아태평양의
더나은, 보다청정한
미래를위한기회
그림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넷제로 기회

43%
2050년까지

1억 8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능 중

80%
가 이미 존재한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의리더들은

사람과지구를위한 공정한전환을실현하려면

취약한 부문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가탄소중립

전환의 근간

강력한 기후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에 2070년까지

47조 달러

의효과를제공할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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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취약성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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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시아 태평양 일자리취약

계층비율

43% 

38%

26%
2030년까지 총 전력 생산량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에 따라

재생 에너지의 건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직능과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 세계 재생 에너지 부문 일자리의 약

3분의 2는 아시아 지역에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의 42%는 중국에 있다.

인도

호주

아세안

그림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자리 취약 지수

인도 정부의 녹색일자리를 위한

직능위원회(SCGJ)는 인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이 2047년까지 3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
취약지수

일자리
취약지수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일자리
취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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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자리
취약지수

36%

31%

전 세계 재생 에너지 부문 일자리의 3분의

2는 아시아 지역에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의 42%는

중국에 있다.

한국은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비롯하여 녹색 직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재생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녹색 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비롯하여

녹색 직능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한국

일본

24%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및 기타 태평양 섬과

같은 오세아니아 지역(호주 제외)의

일자리 취약지수는 평균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

일자리
취약지수

일자리
취약지수

일자리
취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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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빠른 경제 성장 가도가

무너질 수 있다. 전세계가 2050년까지 빠른 탈탄소화에

실패한다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투자와 혁신이 둔화되고

사회 발전 또한 주춤해질 것이다 .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해안선이

길다. 또한 지형이 낮고 작은 섬나라들이 많아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에 매우 취약하다.

근로자와 고용주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딜로이트의 ‘CxO 지속가능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 시아 태 평양 지 역의 비 즈 니스 리더 중 44% 는

기후변화가 직원들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5%는 기후 관련 재해와 기상 이변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8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 집약적 산업 비중을 볼 때,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탈탄소화 진행 과정에서

대체될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

딜 로 이 트 경 제 연 구 소 의 일 자 리 취 약 지 수 (Job

Vulnerability Index)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자리 취약 계층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자리

취약 계층 비율은 호주 , 뉴질랜드 ,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4분의 1 수준이고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배출 집약적 국가의 경우 40% 이상에 이른다.

딜로이트의 일자리 취약 지수

(Job Vulnerability Index)

딜로이트의 일자리 취약 지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과 탄소중립 전환에 가장 취약한

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농업, 전통 에너지, 중공업 및

제조업 , 수송업 , 건설업 5개의 산업이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파악되었다.

국가 또는 지역의 일자리 취약성은 총 고용에

대비하여 이러한 취약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일자리 취약 지수는 일자리 감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업과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탄소중립으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 ,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지를 측정하는 상대적 ‘일자리 취약성’을

나타낸다.

해당 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적 부록

항목 참조.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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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린칼라 인력의 등장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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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탈탄소화 전환을 향한

노력에 따라 새로운 그린칼라 인력이 등장하고

있다. 50년 이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일, 즉 ‘다른 직업’이 필요하다.

탈탄소화 전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녹색 일자리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직업들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 세계 재생 에너지 부문 일자리의

3분의 2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2022년 기준

해당 분야 일자리의 42%는 중국에 있다. 9

그린칼라 인력은 모든 산업 또는 장소의 사무직

또는 현장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

지식, 경험과 역량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느냐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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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능을

갖추고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광을 받음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물리적

위험에 크게 노출됨

계획되지 않은

전환에 대 높은

일자리 취약성을

보임

기존 직업에서 수행하던

역할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군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전망되는 직군

블루, 화이트, 그린칼라인력의기존및

신규직능

다음의 세 가지 직군은 전세계적인 탈탄소화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할 전환
직군

수요 증가
직군

새로운 넷제로
직군

위험 직군

블루, 화이트칼라인력의기존직능

다음의 두 가지 직군 유형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구조 전환이 계획없이 이뤄졌을 때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그린칼라 인력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중단기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전환될

넷제로 관련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80%는 현재 직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탄소 의존
직군

기후 의존
직군

80%
그림 3: 그린칼라 인력을 구성하는 직군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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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의존 직군

탄소 의존 직군의 근로자들은 넷제로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경험할 것이다. 일부 근로자는 수요나 기술의 영구적인

변화로 다시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혹은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일시적이며, 다른 산업(예: 엔지니어,

전기 기술자, 행정 및 관리직)으로의 고용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 내에 고용 기회(예: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채굴 또는 탄소 농업)가 있을 수도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대부분 노동 집약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탄소중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근로

인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공급 인력의 약 90%와 내연기관(ICE) 자동차 제조

인력의 절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10

기후 의존 직군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생태계와 인프라에 생산성 손실과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극단적인 기후

는 이미 근로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산성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후 피해는 경제가

의존하는 천연자원, 토지, 생태계와 같은 자연 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최신 ‘Asia

Pacific Riskscape’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폭우, 가뭄, 폭염, 강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1 아세안 국가의 총 근로인력의

약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라오스와 미얀마는 해당

비율이 최대 45%가 되는 만큼,12 관련 산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기후변화는 노동력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각국은 기후 적응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의존성 높은 직군 내의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할 것이다.

탄소 의존 직군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활동 및 산업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와 더불어 상품 생산과정이 점차 화석연료

및 탄소 의존적 산업 공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탄소 의존 직군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의존 직군은 이들의 작업환경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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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전환 직군

업무 유형이 변화하는 것처럼, 넷제로 인력이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술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탈탄소화

가 업무 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 의존적인

직군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업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는 농업, 전통 에너지, 중공업 및

제조업, 수송업, 건설업 등 5대 취약 산업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 정부 , 산업계 , 교육업는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 기회가

제공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수요 증가 직군

넷제로 전환이 일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반대로

여러 경제 분야의 일자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재생 에너지 및 핵심 광물 채굴과 같은 부문은

산업 전기화에 따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 자본과 인적 자본, 기술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러한 성장 기회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막대한

재생 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할 핵심 자원과 광물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건설업은 넷제로 전환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인구가 33억 명으로 증가하여 건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13 철강, 시멘트와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hard-to-abate) 부문의

탈탄소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엔지니어링, 야금, IT 등과 같은 기술 인력의

부족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14

구체적으로는 리튬,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많은 중국과 호주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자원 채굴 과정에서 자연과 생물다양성 방면에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채굴이 해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의사 결정과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 육체노동자, 과학 서비스 및

무역 종사자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지역 경제 안에 이미 존재한다.

수요 증가 직군은 경제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동 직업은 저탄소

산업의 등장과 확장에 있어서 핵심 투입 요소가 될 것이다. 동 분야 일자리

수요는 전환기에 점차 증가할 것이지만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업무과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역할전환 직군은 세계 경제가 넷제로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직군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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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근로자들은 적극적인 넷제로 전환에 따른 업무

중단으로부터 인력을 보호하고 또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히 업무 유형을 넘어

근로자의 특정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의 80%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근로자들은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탈탄소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재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업스킬(upskill) 정도만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넷제로 직군

넷제로 전환에 따라 역할 전환 직군의 직무는 변화하지만 일부

직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화가 너무 커서 넷제로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재생 수소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문

연구개발(R&D) 책임자부터 연료전지 엔지니어, 수소 플랜트

운영 관리자, 위험 물질 관리 전문가, 수소 연료 운송업자 등

다양한 직업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직업

중 상당수는 전문 기술,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한 고임금

직종이며, 특히 과학자, 엔지니어, 무역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는 재생 수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인도, 호주는 수소 생산 및 수출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그린 수소의 연구와 사용을 선도하고 있다.

새로운 넷제로 직군은 넷제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가

도입되면서 부각될 새롭게 등장하는 직군이다.

분석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결합하면 수소 강국이 될 수 있고, 해운, 화물, 화학,

시멘트, 철강 제조 등과 같이 가장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5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재 풀이 풍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숙련된 수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훈련과 교육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호주

퀸즐랜드 주는 재생 수소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에 이미 5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했다. 16

직무 능력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러한 과정이 근로자에게 항상 즉각적이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 정책 결정자, 기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은

고용 경로를 촉진하고 소외되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고배출 직군은 저탄소배출 직군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완전한 노동 이동성에는 한계

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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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정한 전환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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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정한 전환’을 모든 관계자에게

최 대 한 공 정 하 고 포 용 적 인 방 식 으 로 녹 색 경 제 를

창출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 행동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 간의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와 기본적 노동 원칙 및 권리 존중을 통해 문제를 최소

화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17 공정 전환은

또한 전환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과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 이들의 일, 그리고 이들의 생계가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각국은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 되었는지

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근로인력 모두의 노력과 직무 역량, 창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공통 사회 경제경로(SSP)에

따르면, 파리협정이 채택한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통해서이다.18

공정한 전환의
정의 및 중요성

딜로이트는 근로자와 그들의 직무능력을 경제 전환

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동인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재훈련 기회와 실행

가능한 취업 경로를 제공하는 것과 새로운 기회 영역에

적합한 직능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공정성 없이는
기후변화 전환을 논할 수 없다.”

안토니아 가웰 ㅣ 세계경제포럼 기후변화 책임자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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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은 정책, 투자 선택, 비즈니스 관행이 근로자,

기업, 경제가 넷제로 전환에서 번영할지 좌초할지를 결정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9 근로자들이 공정한 전환을 주도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

하다.

어느 국가도 혼자 힘으로 전환을 달성할 수는 없다. 지역,

정부, 기업, 근로자, 지역사회 간의 협력만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된

넷제로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고용

성과를 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미래의 녹색 직능 파이프라인을 구축

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전환 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공공 정책이 근로인력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어떤 직능이 필요한지,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이든, 고등 교육이든 견습이든 직능과 훈련은 경제 활동의

결과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즉,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능과 훈련은 ‘시장’과 더 광범위한 경제가 요구하는 기능

이다. 하지만 갈수록 경제 성장 정책은 직능과 훈련을 경제

적 성장 경로를 창출하고 형성하기 위한 투입물로 활용할 수

있다.20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환

그런데 딜로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공정한 전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경영진의 34%만이 각국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다.21 비즈니스 리더 중 57%만이 기업

의 지속가능성 의제에서 공정한 전환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자사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직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2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이 협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

행동을 통해 창출되는 녹색 일자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단순한 데 비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 하면, 국가, 금융 기관 및

다자개발은행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수반하는 다른

다국적인 이니셔티브도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후 행동과 협력을 고취하기 위해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가지 녹색 직능

이니셔티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 행동에는 힘이 있지만, 

집단 행동에는 이에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있다.”

데이비드 힐 ㅣ 딜로이트 AP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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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인도네시아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최대 석탄 소비국 및 수출국 중 하나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의 약 60%가

건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석탄 화력 발전소 선단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 발전소들은 완화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동되어 지속적인 오염을 야기할 것이다.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 가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국제파트너그룹(International Partners

Group, IPG)이 체결한 장기 협약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이 지원한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향후 3~5년간 인도네시아는 미화 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그 중 절반의 자금은 공공

부문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 금융기관을 통해 각각 조달된다. 25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이

배출량 정점을 지나도록 하고, 기존 목표 시기보다 10년 앞당겨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JETP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신흥 녹색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6 JETP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석탄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재생

에너지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갖춘 차세대 근로자를 양성하며, 특히

여성이 에너지 전환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 ·아동보호부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1% 미만이다. 27

JETP의 성공 여부는 분명 그 실행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협정이자 글로벌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이 틀림없다. 베트남 또한 뒤따라 JETP에

서명했으며, IPG는 인도 및 세네갈과의 협상 또한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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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각국 정부가
인력 전환을 주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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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는 기후 관련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을 달성하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야심찬 재생 에너지 목표를

수립했다. 예를 들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인 호주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82%로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28

또한 세계 1위 및 3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는 각각 2060년과 207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약속하고,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엄청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과감하고 단호한 목표 설정과 선제적인 공공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친환경 이니

셔티브는 민간 부문의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여타

규정준수 메커니즘에 기반한 강력한 규제 환경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딜로이트의 최근 연구

에 따르면 급변하는 규제 환경이 2022년에 호주 기업의

78%와 중국 기업의 72%가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도록

이끌었다. 29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내 상충되는 개발 우선

순위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아시아 태평양 49개국이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45% 감축은 커녕 오히려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0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더욱 획기적인 감축 목표와 긴급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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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각국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면, 2050년까지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고 1억 8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탈탄소화와 근로인력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능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는 전환을 주도할 녹색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1차 산업과 탄소 배출 집약적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직능 정책은 일반적으로 직능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한 이후에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메울

지 고민하였다. 넷제로에 도달하려면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능동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기업, 교육 및 훈련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직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인력들이 전환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능 숙련 과정을 만들고 사회

보장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녹색 직능에 초점을 맞추면 기후
회복력 있는 성장과 공동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녹색 일자리는 빈곤 퇴치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으로, 안전한 근무

조건, 복리후생 또는 발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1

하지만 넷제로로의 전환은 녹색 직능과 전문성을 갖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비롯하여 탈탄소화에 필요한 많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강력한 STEM

인력 풀을 구축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2019년에 가장 많은 환경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한 지역

이기도 하다. 32

정책 결정자들은 고도로 숙련된 녹색 인력 육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능 교육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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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녹색 직능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잠정적인

NDC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단기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부와 경제적 성숙도 면에서 격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기후 영향에 대응하고

전환에 적응하는 것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있고 서로 다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같은 폭풍우를 맞고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

2021년 동남아시아의 녹색 일자리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 아세안 국가 간 정책 준비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녹색

의제를 수립하고 부문별 전략을 개발하는 데 대체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정책은 노동권,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등 공정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녹색 직능 정책의
준비 상태는 지역 전반에
걸쳐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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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녹색 정책 및
이니셔티브

녹색직능개발

녹색 노동시장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사회 보장

공통 현안–노동권, 표준 및
녹색 전환 관련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출처: 국제노동기구, Regional Study on Green Jobs Policy Readiness in ASEAN, 2021

그림 4 : 아세안 국가들의 녹색 일자리 정책 준비 상태

중요한 정책 요소 도입 일부 정책 요소 도입 제한적 정책 요소 도입/정책 요소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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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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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은 취약한 지역, 산업 및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조율된 탄소중립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정책 결정자들이 공정한 전환을

통해 근로 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지원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그린칼라 인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전망하고, 각국의 선도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그림 5 : 그린칼라 인력을 위한 정책 의제

일자리 감소와 상실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

출처: Deloitte (2022)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공정 전환과 그린칼라 인력의 등장, 76 페이지, 그림 17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최신 기후 및 급속한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트렌드와 연계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분야와 새로운 경제 성장

분야에 초점

졸업생과 근로자 대상

안정적인 경력 성장

경로 제공

전환기에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능을 교육

인력 이동 정책을 통해

직능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배치 유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적응형 교육 및 직능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직능

재할당

전략적 산업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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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심찬 중간
목표 설정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전 세계 정부는 강건하고 공정한 경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배출량 감축과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중간 목표는 시장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산업, 기업 및 개인이 계획된

전환을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배출량 감축 시기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경제 전반의 비용을

낮추는 적극적인 전환의 핵심이다.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재생 에너지 도입 가속화, 전환 과정

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중간

및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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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강화 및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싱가포르의

2025 산업 혁신 로드맵(2025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싱가포르는 45억 싱가포르달러(SGD) 규모의 산업 혁신 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에 따라

23개 산업을 선정해 미래 경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35 이 로드맵은 혁신, 직무 역량과

생산성 향상 및 국제화 촉진을 목표로 하며, 개별 산업 혁신 로드맵(Industry Transformation Map, ITM)은 정부, 산업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구와 기업,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제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2021년 기준 싱가포르 GDP의 22%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약 13%를 고용하고 있다.36 2022년 10월,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정밀 엔지니어링, 에너지 및 화학, 항공우주,

물류의 첨단 제조 및 교역 클러스터의 5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ITM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혁신, 지속 가능성, 교육 및 인재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여 50%의 부가가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 목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숙에 따라 제조업이 재편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직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속가능 직능 (적층 제조

및 로봇 공학, 인공지능,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공정 엔지니어링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7

2023년 1월, 싱가포르는 환경 서비스 산업의 ITM 2025를 출범했다. 이 ITM 싱가포르의 녹색 성장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회를 포착하고 자원의 순환성 및 탈탄소화 폐기물 솔루션과 같은 분야에서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38 싱가포르는 이 ITM을 통하여 혁신과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싱가포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넷제로를 달성하고 어려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각 부문은 전환에 따라 서로와의 연계가

더 강화될 것이며, 전력 및 수소와 같은 특정 산업의

탈탄소화는 기타 산업의 탈탄소화의 근간이 될 것이다.

탈탄소화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은 에너지, 모빌리티,

제조업, 식량 및 토지 이용 등의 기존 산업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며 탄소 배출이 없는 시스템으로

재구성 될 것을 전제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는 재생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채굴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순환 가공절차와 저폐기물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을 때만 지속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39

46

2/
새로운 산업
정책 수립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그림 5: 저탄소 경제의 기반

출처:Deloitte (2021)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저탄소 미래 , 시스템 사고로 주도하자 –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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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배출

배출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

식량 및 토지사용 재생

시스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역배출 시스템

(천연 및 기술)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금융 서비스

자본시장, 자산관리, 녹색금융, 

금융증권화

기술

디지털 실현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실현 촉진 요인

• 의식적 소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기업의 기후 대응 의지 및 관련 자료 공개

• 자산 경량화 / 종량제(pay-per-use) 소비 모델

• 순환경제 / 업사이클링

• 웰빙 / 건강 관련 사회적 결정 요인

수요 측면의
압력(예시)

배출

정부

정책, 규제, 촉매 역할



정부는 산업 생태계의 설계자로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확장

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은 인력 및 산업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즉 숙련된 근로인력은 가장 큰 기회가

전망되는 영역으로 인도하고, 반대로 쇠퇴하는 산업의

근로자들은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재배치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제조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는 미래의 저탄소 시스템

전반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공유 운송

모델 분야의 시장 규모 확대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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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나타카 주, 그린 제조업 발전과 직능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 파트너십 출범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와 ‘자립 인도 운동’(Atmanirbhar Bharat

Abhiyan)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제조업 성장을 가속화하여 인도를 글로벌 디자인 및 제조 수출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남서부 지역은 인도의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이며, 주도인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신흥 기술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미래에 대비된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

하고자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 정부는 산업 교육 센터(Industrial Training Centres, ITIs)의 현대화,

우수 센터 설립, 글로벌 산업 파트너와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40,41,42

카르나타카주는 특히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의 최적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인도를 ‘청정 기술의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카르나타카 주

와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에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교육과 지역 사회 개발 지원을

통해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43

사례 연구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계획 통해 인재 양성 가속화44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2020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2022년

중국은 567만 대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매출을 달성했다.45

202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2021~2035년 신에너지자동차(NEV) 산업 발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고 중국을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은 기술 혁신 역량 향상,

NEV 산업 생태계 구축 등 향후 15년간 중국의 NEV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 과제를 설정했다. 과거 중국

은 주로 자동차 생산에 집중해 왔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 접근 방식은 자동차, 에너지, 수송, 정보통신

산업 전반의 통합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 협업과 인재 개발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다 ‘계획’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선도

기업, 주요 국립 연구소 및 제조 혁신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배터리 기술과 스마트/커넥티드 기술 분야

에서 산업 간 기술 이전 및 인재 양성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 인큐베이션 센터와 산업 협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공정한 인력 전환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새롭고 성취감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전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녹색 일자리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발

도상국의 많은 청정 에너지 일자리 여전히 비공식적인

일자리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조가 부족한 상황이고

경고했다.46 정책 설정은 임금, 근로 조건 및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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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그린칼라 일자리와 직능

필리핀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필리핀은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녹색

산업화와 연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국가 정책 개발 및 재편에 착수해왔다.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 된 구조적 변화가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녹색 직능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반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필리핀은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야심찬 NDC를 구축하였다.

• 필리핀 개발 계획 - 녹색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연계하고 있다.

• 녹색 일자리 법안(2016) -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10년 녹색 일자리에 대한 초기 연구가 수행되었을 때, 당시에는 명백한 직능 격차는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

는 산업, 농업, 서비스 부문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기후 리스크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숙련되고

능력 있는 노동력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녹색 일자리 법안에 따라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국가 녹색일자리

인적자원개발(HRD)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직능과 관련 격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청정 산업의 일자리를 위한 기술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정 전환’ 정책 지침과 연계된다. 본 지침은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수립

되었으며 근로자 및 고용주와의 광범위한 협의 및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산업별 접근방식을 선택하여 농림어업, 제조, 수송, 관광, 폐기물 관리, 에너지, 건설 분야의

청정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했다. 녹색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동

부문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대체되고,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될 일자리를

파악했다. 이 연구는 녹색 경제의 직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 교육 및 기술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TVET)의

현대화를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기존 직능 자격에 특정 녹색기술 역량을 추가해 일반 교육과정을 녹색경제에 더욱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예를 들어, 건설 부문에서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 농업부문에서는 통합 해충

관리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서비스 요구사항 등의 기술). 녹색기술센터는 새로운 녹색 일자리 수요에 맞는 녹색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녹색 직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녹색일자리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녹색

성장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직능훈련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세액공제는 물론 녹색기업의 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자본 조달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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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근로인력에게 향후 필요한 직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완화, 적응 및 전환 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 교육 및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기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새로운 과정과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에 필요

한 교육을 확대하며, 현장 교육, 견습, 온라인 교육과 같은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후목표에 맞춰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자격증 (Micro-credential)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디지털

교육은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직능(예: 지속 가능자재

관리 또는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 다양한 대학 과정을 수강

하거나 관련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부와 같은 노동

자들은 기후 적응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오디샤(Odisha) 주 정부는 농부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농장 운영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크루시’(Ama Krushi,

농부의 친구)라는 무료 휴대폰 자문 서비스를 개발했다.47

국제노동기구는 대부분 국가에서 녹색 직능을 기술 및 직업

교육에 통합시키는 시스템적 접근 방식이 개발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48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개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가 혁신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녹색 및 디지털 인재 육성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통합 분야에서 2만 명의

녹색 인재를 양성하고, 기후변화 및 녹색 공학(green

engineering)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며, 환경 산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49

4/
적응형 교육 및 직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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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녹색직능위원회(Green Skills Council)

인도의 녹색일자리직능위원회(SCGJ)는 MSDE(the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의

후원으로 설립된 업계 주도의 자율적 비영리 조직으로, 2015년부터 인도의 녹색 의제 지원을 위한 직능 및 기업가 개발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왔다.

SCGJ는 '재생 에너지',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작업방향에 따라 진화하는 산업

요구에 맞춰 직능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SCGJ는 재생 에너지 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린 수소, 순환 경제,

그린 빌딩, 전기차 충전 및 청정 운송, 친환경 제조 등 7개 분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50

지금까지 SCGJ는 직능 격차에 대한 9개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50개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개발했다. 51 현재는 인도의

녹색 일자리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특히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다.

SCGJ는 인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이 2047년까지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용량을 5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

하고 탄소 배출량을 10억 톤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도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인원 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2022 회계연도에 SCGJ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10만 명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을 대상으로 직능 교육을 제공

했다. SCGJ는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및 청정 기술 분야에서 100만 명, 가상 또는 혼합형 업스킬링 및 재교육 훈련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200만 명의 후보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CGJ 는 20개의 우수

교육센터와 750개의 보조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7,500명의 인증 강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2020

국가교육정책’(National Education Policy)에 따라 학교, 대학 및 기타 기관의 교육에 녹색 비즈니스 분야의 직업 교육을

통합하고 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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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단축 훈련 제도

호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해당 목표에 따라 재생 에너지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분야에서 약 2만~2만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54

숙련된 근로인력 양성을 위해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22년 3월 페더레이션 대학교에 호주 최초의 재생 에너지 훈련 타워

를 설립했다. 동 타워는 재생 에너지 회사인 베스타스(Vestas), 아시오나 에너지아(Acciona Energia), GPG, 틸트

리뉴어블(Tilt Renewables)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재생 에너지 훈련 센터’(Asia Pacific

Renewable Energy Training Centre, APRETC)의 1단계 프로젝트이다.

페더레이션 훈련 센터는 연간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독일 BZEE 네트워크

와의 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풍력 터빈 기술자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6개월 과정의 이 교육은 전기

기술자, 기계설비 기술자, 자동차 기술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기, 기계, 유압 시스템 교육 등 풍력 터빈 제조업체 및

서비스 기관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55

현재 진행중인 APRETC 2단계 프로젝트에는 풍력발전기 날개(blade) 수리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사후

(post-trade)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강의실, 워크샵 및 훈련 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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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중립관련고등교육개혁착수

2022년 4월, 중국 교육부는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고등 교육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56 대학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가속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탄소 금융, 탄소 관리, 탄소 시장, 에너지 저장,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과 관련된 학과 창설 가속화.

2.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립 실험실과 기술 혁신 센터 설립, 중국과 국제 대학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 추진

3. 1차 에너지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개발과 2차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환에 무게를 두고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

중국 교육부 계획이 발표된 후 많은 대학에서 그에 따른 조치가 실행됐다. 2022년 7월, 중국인민대학교 응용경제

학원(School of Applied Economics)은 탄소경제 석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았다. 6월에는 푸젠농업임업대학의

탄소중립연구소와 산둥석유화학공업대학의 탄소중립 현대산업학원이 개설됐고 3월에는 베이징대학교 탄소중립

연구소(Institute of Carbon Neutrality)가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현재까지 중국은 21개의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관련 학부 과정을 개설했고, 탄소중립 인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42개 대학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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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로의 역동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독특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만큼이나

차별화되고 다양한 공공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배출 집약적 산업으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국가와

지방 정부는 탈탄소화와 경제적 성장 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노동력을 배치하려면, 시의적절

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린칼라 인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은 다음의 대상을 고 려해야 한다:

• 일자리 취약성이 높은 근로자-기후 의존적이거나 배출

집약적인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역량 향상

지원 또는 새로운 고용 경로 창출.

• 역할전환 직군에 종하사는 근로자-넷제로로 전환함에

따라 역할 전환 또는 산업 전환을 맞이하게 될 근로자에

대한 업스킬링 또는 재교육.

• 소외된 근로인력-여성, 청년, 이주민, 원주민, 장애인

등.

노동 이동성 정책은 그린 수소, 생태 및 생물다양성, 순환

경제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부문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선도적인 정부는

여성과 원주민 등 소외된 집단을 참여시키며 그들의

지식과 문화적 지혜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기후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다.

5/
인력 정책을 통해 직능이
필요한 곳으로 배치

“원주민, 지역 사회, 청년, 여성들은
기후 정책의
희생자가 아닌 기후 행동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아르차나 소렝 ㅣ유엔 사무총장 직속

기후변화에 관한 청년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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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퀸즐랜드 주, 미래의 수소인재양성

호주 퀸즐랜드 주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 고품질 인프라와 수출 항구를 갖추고 있어 재생 수소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재생 수소 생산의 선두에 서서 친환경 수소의 글로벌 공급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7

해당 전략은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직능 요건과 교육 경로를 제시한다. 퀸즐랜드의 현지 인력은 이미

액화 천연가스 산업의 엔지니어, 기술자, 전문가 등 필요한 직능 중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소 관련 안전 교육

과 같은 기타 새로운 직능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퀸즐랜드 전역에서는 재생 에너지 및 수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5천만 호주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빈레이(Beenleigh)에 위치한 수소 교육 센터는 기존 기술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수강생들

에게 수소를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다. 동 지원금은 글래드스톤 고등학교 등 교육 센터

에도 사용되어 학생들이 향후 수소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스탠웰(Stanwell)의 센트럴 퀸즐랜드 수소 허브(Central Queensland Hydrogen Hub) 건설을 위해

6,920만 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퀸즐랜드 지역이 재생 수소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허브는 학교, 대학 및 산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능 개발 및 지역사회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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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 순환 경제를 통해 공동 번영 창출

현재 세계 경제의 순환성은 7.2%에 불과하다. 이는 90% 이상의 자원이 낭비, 손실되거나 수년 동안 재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로이트의 추정에 따르면, 인간 활동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전 세계 자원 추출과 소비를 3분의 1 정도 줄여야 한다.59

오클랜드는 순환성과 재생 가능성 있는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2040년까지 ‘폐기물 매립 제로’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소수민족 (오클랜드 남부와 서부의 마오리족(Māori)과 파시피카족(Pasifika)) 기업들을 위해

경제 회복성과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평성과 포용성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오클랜드에서는 해마다 최대 미화 7,300만 달러 상당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 회수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순환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생 경제 사업을 지원하며, 연구 개발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 이니셔티브는 뉴질랜드 최초의 디컨스트럭션 마이크로자격증(deconstruction micro-credential)등

새로운 직능에 관한 커리큘럼 개발, 교육 및 인증에 투자해왔다. 오클랜드시는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과 기술 및 지식경제 직군에 대한 누적형 자격증명(stackable qualifications)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마오리족, 여성, 파시피카족, 난민, 한부모, 청년,

성소수자가 설립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재생 경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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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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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넷제로(Net-zero) 전환
영향에 대한 모형화 분석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했다.

1. 이 모형은 2100년까지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와

대표농도경로(RCP), SSP2-6.0의 추세를 반영한 배출

량을 활용해 경제적 성과 (국내총생산 (GDP)으로

측정)를 추정한다.8 SSP2는 기후변화 모형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5가지 미래 사회경제 발전 시나리오 중

"중도성장경로 (middle of the road)"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이다. RCP6.0은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를 의미한다(기본 시나리오). 이를 이용해

탄소배출 집약적 글로벌 경제가 예측된다.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 평균 지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9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평가모형 (MAGICC)에

따르면, SSP2-6.0 시나리오에서 지구 평균 온도는

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3°C 이상 상승

한다.10 (현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C

이상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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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생산 요소에 물리

적인 피해를 준다. 딜로이트의 모형은 경제적 피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의 지정된 각 지역별 기후, 산업, 노동력 구조

에 따른 분류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지구 평균 표면

온도의 상승 추세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동 모형은 자연재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일부 급격한 경제적 피해를 명시적으로 모형화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증가

추세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 생산 요소에 대한 피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GDP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및

그에 상응하는 온도)는 이러한 영향과 상호작용에 변화를

초래한다. 결국, 경제와 기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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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 지구 평균 온도,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경제적

산출의 특성 등과 같은 주요 변수는 종합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대안적인 기본 전망을 제시한다. 이후

기후변화 피해를 포함하는 기준 값을 참고하여 특정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진다. 시나리오들은 또한 현재

SSP2-6.0 기본 전망과 비교해 배출량 및 지구 평균

온도를 줄이거나 증가시키는 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6. 본 보고서는 기본 전망에 기반하여 두 가지 넷제로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터닝

포인트’ 보고서와 유사하게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완화

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고 배출 집약적 활동 및 프로

세스에서 벗어나 경제를 전환시킨다. 이 시나리오는

금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

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전환(equitable transition)을 달성한다. 두 번째 시나리

오는 유사한 상황과 지구 온난화 결과를 다루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정전환(equitable

transition)에 기여하지 않고, 혼란을 줄이고 전환 비용

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당 기후모형 프레임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 지역의 기후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딜로이트의 D.Climate

모형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었다.

(지역별 보고서는 deloitte.com/global-turningpoint 의

technical appendix 를 참조)



글로벌 일자리 취약 지수는 D.Climate 모형의 고용 구성

데이터와 관련 국가의 통계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고용 구성 데이터는 해당 산업의 정규직 일자리에

고용된 인력을 반영한다.

지수 산출 과정에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분류를 참조하고 각 지역에서 동일한 산업을 채택

하여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활동을 반영했다. 기온 상승과

탄소 가격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극한 기온

과 경제 전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이

지수에 채택되었다. 이는 ‘터닝포인트’ 보고서에서 수행된

D.Climate 모형의 연구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기후 변화

에 따른 물리적 피해와 넷제로 전환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은 표 A.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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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약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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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쌀

• 밀

• 기타 곡물

• 채소 및 과일

• 오일시드 (Oil Seeds)

• 설탕 작물

• 섬유질 작물

• 기타 작물

• 가축

• 기타 동물성 제품

• 무가공 생우유

• 양모

• 어업

전통 에너지 및 채굴
• 석탄

• 석유

• 가스

•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중공업 및 제조업
• 석유 및 코크스 제조

• 화학 제조

• 광물 제조

• 금속 제조

• 기술 제조(예: 기계 및 장비)

• 운송 제조

• 기타 제조업

수송업
• 육상 운수

• 수상 운수

• 항공 운수

건설업 • 건설

출처: 딜로이트 경제연구소; GTAP

67

표 A.1 :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와 넷제로 전환 위험에 노출된 산업

유형 GTAP 산업



D.Climate 모형에서 능동적 전환 지원은 탄소배출의 잠재

비용(shadow price) 메커니즘을 통해 징수된 정부 수입

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즉 배출량 감축과 비용 상쇄를 위한

정책 조치가 개입되는 것이다. D.Climate 모형은 넷제로

달성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될 구조 재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비용)을 더욱 잘 반영하고자 해당 개념을

도입했다.

D.Climate 모형은 금세기 중반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수립된 탄소배출 규제에 따라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잠재비용을 산출했다. D.Climate 모형에서 잠재비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배출세 또는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는

다르지만, 특정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예상 '경제적

비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잠재비용 메커니즘

은 정부가 수립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정책, 투자, 인센티브, 규제 또는

처벌 조치와 이러한 조치들에 내재된 경제적 비용을

나타낸다.

정부는 잠재비용 메커니즘의 도입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형에 따르면 정부 수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즉,

잠재비용 메커니즘이 도입될 경우 반드시 정부 수익이

발생한다.

D.Climate 모형은 아래 두 가지 목적에서 전환 지원

을 도입했다: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행동과 투자

는 배출 감축과 함께 배출가격 상승(배출 할당량 초과

시)을 초래한다는 관점 제기.

•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면서 비용을 상쇄하는 방법

으로 산업 및 지역의 구조 전환 비용을 보다 직관

적으로 반영. 즉, 정부가 넷제로 전환 정책을 통해

전환 비용을 재분배하거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타 조치를 통해 전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

전환 지원은 D.Climate 모형에 대한 '충격’으로 구현

된다. '충격'이란 대체 가설을 통해 모형이 자동으로

(내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변화를 도입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충격’은 특정 변수의 변화를 의미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결과와 경제적 영향의

차이를 발생시키나 여전히 기본적인 시나리오 프레임 및

서술과 부합한다.

‘능동적 전환 지원
(active transition assistance)’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탄소중립 시대의 일자리-아시아 태평양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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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환 지원과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배출 집약적이지 않고 탈탄소화에

따라 산업 수요가 현저히 높아지지 않는 산업에 적용한다.

즉, 정부는 기존의 배출 집약적 산업과 신흥 청정 에너지

부문에 대거 투자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시장이 가격 및

수요 변화에 의해 주도되고, 모형 중 에너지와 기술 조합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술 생산성 매개변수에 민감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배출 집약적인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은 건설업,

민간 서비스업, 소매업과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경제와 노동력에 대한 구조적

영향을 완화하여 탈탄소화 단계 초기에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투자는 대상 산업에 대한 자본금 제공, 인건비 지원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을 통해 수행된다. 전환 과정에서 창

출되는 정부 수입은 국가가 통제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상대적 비용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한다.

전환 지원을 도입하지 않은 기후변화 모형의 결과는 잠재

비용의 경제적 영향과 에너지 및 기술조합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근시안적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경제 전환 결과를 촉진하고 조정하는 데 명확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형화 결과는

현재 전 세계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수립한 정책

조합과 경제적 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 정부는 이미 배출량 감축 목표를 확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조합(규제, 투자, 인센티브, 처벌 등)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전환 지원은 넷제로 전환 기간의 총 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특정 시점의 비용-편익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경제 성장

과 고용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환의 전체 비용이 낮아

지고 전환에 따른 이익 발생 시점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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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탈탄소화의 영향을 받을 직군에 대해 아직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미국

직업정보 네트워크인 오넷(O*NET)이 개발한 그린칼라

인력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전세계적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는 직군을 정의하였다.

그린 칼라 인력을
구성하는 직군

O*NET: ‘녹색’ 직군의 정의

• 수요 증가 직군: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직군으로, 녹색 경제 활동과 청정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직무역량과 수행과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즉, 업무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업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 직능 향상 직군: 기존 O*NET – 표준 직업 분류에 속하는 직군으로, 녹색 경제 활동과 청정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직업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큰 변화가 발생하나 반드시 고용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직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업무, 스킬, 지식 및 자격 증명과 같은 외부 요소에 변화가 발생한다.

• 새로운 직군: 녹색 경제 활동과 청정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와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생겨나고, 그

결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직군이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직군일 수도 있고 기존 직군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다.

출처: O*NET Resource Center, Occupational Listings: Green New and Emerging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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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로 이 트 경 제 연 구 소 는 노 동 시 장 에 대 한 분 석 과

D.Climate 모형 및 기타 직업 예측 방법론에 기반하여

넷제로 전환에 따라 고용구조 변화를 겪을 직군(직군 및

산업별 영향) 및 높은 기후 의존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직군 및 산업별 영향)을 구분했다.

모든 직군은 지구온난화 또는 넷제로 전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배출 집약적인 직군과 기후 의존성이 높은

직군은 지구온난화 및 넷제로 전환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변화에 유독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상, 일국내 배출

집약적인 산업과 기후 의존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직군의 비율은 지역의 일자리 취약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친다.

O*NET은 녹색 직군 카테고리를 개발할 때 녹색 경제

활동과 청정 기술이 업무 요구사항과 새로운 직군 및 수요

증가 직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넷제로 전환은 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능 향상 직군과 새로운 직군, 그리고

수요 증가 직군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연구 결과, 총 1,369개의 녹색 과업이 O*NET 녹색 과업

파일(Green Task File)에 포함됐다. Green Task File

에는 직능 향상 직군과 새로운 직군 및 수요 증가 직군에

해당하는 138개 직업에 대한 완전한 과업 목록(task

list)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는 녹색 과업과

비녹색 과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61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O*NET Green Task File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해 넷제로로의 전환이 전세계

직군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존

직능의 비율을 추정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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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및 디지털 혁신의 속도와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국가, 기업과 사람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인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과제를 해결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래 안목을 가진 조언자

가 필요합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이하’연구소’)는 뛰어난

통찰력와 정교한 분석법을 통해 경제, 환경, 금융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인사이트와 현지

상황을 결합해 미래 발전의 기회를 조명합니다.

연구소는 정부, 기업과의 협력 경험과 딜로이트의 공공 정책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

실용적인 정책과 산업 관련 지식 및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복잡한 경제, 금융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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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는 아시아 태평양, 미주 및 유럽 전역에 걸쳐 풍부

한 인력과 높은 전문성을 지닌 50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

들이 연구소의 싱크탱크 (thinktank)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동향과 비즈니스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의 산업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적 사고와

상업적 통찰력으로 일상의 비즈니스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수년에 걸쳐 다듬어진 딜로이트만의 모형을 통해

엄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

딜로이트의 이코노미스트와 실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객관성과 정직성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 로 이 트 경 제 연 구 소 에 관 한 자 세 한 정 보 는 아 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deloitte.com/deloitte-economics-institute

http://www.deloitte.com/deloitte-economics-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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